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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전반기 충면장학생’ 확정 
총 156명의 천국일문， 3월 2일 충현기도원에서 장학훈련 

‘천국일꾼 양성’ 을 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충현교회가 2001년도 전반기 장학생을 확정하였다. 충현장학회는 
그 동안 서류와 시험， 면접 둥을 거쳐 최종적으로 총 156명을확정지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는 
영적인 지도자로 자라나도록 온 성도들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겠다. 특별히 이번 전반기에 선 
발된 장학생들 중 대학생， 대학원생들은 장학훈련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참석지들은 별도로 준비된 좌석에서 
금요집회를 함께 드린 후 기도원으로 들어가 특강 및 훈련을 받게 된다. 
일 시 : 2001년 3월 2일(금요일) 금요집회부터 / 대 상 : 선발 장학생 중 대학， 대학원생 

헨액뺑뻐끼3뱀) 
정은주 김범진 오용진 정안나 염태산 
강진수 이성혜 권영일 고범석 오지명 

조은정 

대뻔 (1뼈) 
이종원 이에스더 박지현 이종민 이휘경 
최지영 박현정 김성자 김수정 

때의생(뼈명) 
기윤영 신미란 신창훈 이%급 조혜인 
이덕용 추숭민 정한나 구자의 이미현 
김 민 최은진 장혜영 김소희 안의정 
박주영 류현실 이원석 이경훈 이평희 
조설희 김요한 우지혜 조연주 배상희 

고혜영 박경옥 홍 의 박순미 최윤영 
권지연 박성진 김아슬 신보경 백희진 
이수은 장정은 이은혜 양현구 권성재 

김혜진 오경희 이원정 유지생 배지혜 
김희정 강민철 한유리 τ 。 ;.1 건。J 오남경 

황경식 채길원 한수영 이유미 변강석 

2001년 제2차 성찬식 

주의죽으심을 전파하며 

다음 주일 1부예배부터 5부예배에 걸쳐 

이희주 
장상원 

엄정섭 

노성현 

좌정아 
조인선 
정미현 
이혜숙 

조현숙 
이복순 
정국용 

이여진 
김의진 

김，'+무엘 

“주의 만찬은 참으로 엄숙하고도 행복한 축복의 상 
이다. 이 만찬상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죽 
으심을 기념하라고 부탁하신다. 주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권변하고 있 

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전 11:26)." 

바울은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의 죽음이 우리와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의무 
가 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지 우리만을 위한 놀 
라운 구속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장차 믿음 
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것이다." (다음주일메시지 中에서). 

다음 주일에 베풀어질 성찬을 위해서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 
은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오심 
을 전해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성찬의 식탁으로의 초 
청은 커다란 특혜이지만 주의 죽의심을 전해야 하는것 
은마땅한의무이기도하다. 

고톨뺑(4(빼 
김한나 허민경 유미나 김소연 김윤경 유종훈 
노미소 김문철 이선화 박하얀 최 웅 한령아 
한다경 김선영 장혜선 장우리 홍송연 이봉호 

이대오 이보람 김우진 이은혜 정한나 곽현우 

강문구 강분회 김용진 임영빈 신성철 김희숙 
김정훈 이대복 김지욱 임병한 이동수 서영은 
이태호 송용규 김소연 이사라 

훌획생 (141명) 
이다정 김예진 이진구 강건 우가원 이지연 

정밝음 김홍미 장혜진 염새봄 박지영 이상륜 
김지혜 안성호 

륙사후보생 (1짧) 
김영진 김경배 박철홍 윤정훈 이길찬 이생욱 
이수경 김성겸 민병윤 오태규 유성렬 송요한 

위탁뺑생 (1명) 
김태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로노니 
전반기 주간성경공부 개강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취하시는 일이었다. 태 
초부터 말씀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뭇을 

언제나 묵상하셨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러므로 주님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 추구할 일은 하 
나님의말씀으로다가서는일이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전반기 주간성경공 
부가 3월6일부터 개강된다. 말씀 안에서의 회복과 헌 
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와 말씀이 베풀게 될 은혜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란다. 

각 성경공부반에 대한 소개는 아래와 같다. 

과 목 시 간 

전도서 화，오전10시 

길러디아서 화， 오전 1 0시 

크로스워1 012권 화l 오전 1 1시%분 

길라디아서 화，오후7시30분 

크로스웨 011권 수， 오후12시$분 

크로스웨이3권 수，오후1 2시%분 

크로스워1015권 수1 오후12시%분 

시 편 수， 오후12시%분 

열왕기하 수，오후1 2시$분 

에베소서 수， 오후12시$분 

로마 서 수，오후12시30분 

일본어성경반 수， 오후12시30분 

디도서(빌레몬서) 수， 오후2시1 0분 

에스겔 수， 오후2시10분 

‘ 구역장 영싱훈련 실시기간 떠월 25일 -5월 13일) 중 시간변경 
수요일 오후 12시 30분→오후 1시 %분 

수요일 오후 2시 10분 • 오후 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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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명의 에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200↑년 제1차 힘k습 · 세려|식 

기독교회가 베푸는 세례는 결코 인간에 의해 고안되 
거나 주도되는 예식이 아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 
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엄을 선언하시는 일이며， 그의 
자녀됨을 보중하시는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서 열어놓 
으신 은혜의 통로이다. 그러므로 모든 이들이 진정으 
로 기도해야 할 것은 세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 
합하고 세상을 버리는 영적인 연합을 경험하도록 간구 
하는 일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령께서 강 
렴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헌신하도록 기도해야 
할 일이다(행8: 17). 

오늘 찬양예배시에 학습 · 세레를 받게 될 이들은 
모두 107명으로 학습 26명(남13/여 13) ， 세례 48명(남 
22/여26) ， 유아세례 25명(남11/여 14) ， 입교 9명(남6/여 
3)이다. 

3월위임목사설교 | 
.켈밀를-흩 ιl톨검 

I고전 11:26 .톨 7를를톨 

훌뿔훨l 

교회의정의 

그리스 말로 교회는 ‘에클레시아’ 인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선택받은 무리 

들(공동체)’ 를 뭇합니다. 이는 전령사가 시장에서 
왕이나 정부의 사신을 낭독하면 그 외치는 소리를 
따라 사람들이 시장으로 나아와 그 사신에 복종을 
했듯이 ， 혹은 정집관이 소도시에 와서 어떤 큰 임금 

의 병λ까 되기를 권하고 촉구할 때 젊은 지원자들 
이 그 전하는 말에 따라 몰려 들었듯이 , 우리 가운데 
서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 곧 “모두다내게로나， 

오라r’는 이 세상 구세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 
는 것이며 이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인 무리들은 이 
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 의해 얻어 
진군대 ， 그가 ‘값주고산’ 이 무리가곧교회인 것입 

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 
아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새로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씻 

기어 깨끗해져야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될 수 
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의미를 뭇 
하는 하나됨의 까닭으로 한 번 결합하면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력을 갖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인체에 비유하여 ‘그리스도의 몸 
이라’ (고전 12:27) 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지 
체’ (고전 12장， 롬 12장)라 하였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의 지체라면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 , 즉 생 
명체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 
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성과 그 

사명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여 성 기 (목사， 1 0교구 지도) 



The LO띠 s Supper is a rea l1y 

solemn and happy blessing 

table. At this table Jesus asks us to 

remember His death. Whenever 

we remember His death we have 

to remember our sins and God ’s 

wonderful love . What Paul 

received from the Lord was 

delivered by him to God’s people. 

He tells us ,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 ’s death 

until He comes" (1 Cor. 11 :26). 

Paul explains that the redemption 

of the cross and the death of Jesus 

christ is for us and for others . 

When we take His love we are to 

give it to others. Christ ’s death 

isn ’ just for our wonderful 

redemption. It is also for those 

who will believe, so that they can 

receive the same blessing. Let’s 

focus our attention on what Jesus' 

death truly means to those of us 

who partake of His Table. 

Jesus' death shows us the 

problem of sins. Paul emphasizes, 

“ For 1 delivered to you as of ftrst 

importance what 1 also received,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l 

Cor. 15:3). Amen! Jesus' death is 

really for our sins. The Bible 

clearly explains this truth: Jesus 

died for our sins. Look at Matthew 

1:21 , “She will bear a Son; and 

you shall call His name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The angel of the Lord told 

Joseph that the baby within Mary 

was for our sins . Peter mentions 

the same thing, “ and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쭈민흥헌 저1617호 

Sermon . for next week 

Proclaiming Our Lord’s Death 

(1 Corinthians 11:26)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1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The Lord's Supper 

is a means of inspiring the faith and /ove 

of the be/iever’ as he or 

she ref/ects again upon the wonder of the Lord's 

death and the fact that those 

who be/ieve in 

Him will /ive ever/asting/y. 

cross, so that we rnight die to sin 

and live to righteousness; for by 

His wounds you were healed. For 

you were continually sσaymg 파ce 

sheep, but now you have retumed 

to the Shepherd and Guardian of 

your souls" (l Pe t. 2:24-25) . 

Amen! Therefore, When we stand 

in front of the cross we need God’s 

forgiveness. We have to feel that 

we are a sinner. Recognizing who 

we are is a key element that is 

manifested at the Lord’s Table. 

Jesus ’ death is real love to real 

sinners. There ’s no other place in 

따1 of creation where one can ftnd 

God ’s salvation love than at the 

cross of Jesus Christ. God’s love 

and grace is real , “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Jy begotten Son, that whoever 

beJ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n. 3: 16). 

Amen! The extent of God ’s love is 

shown in the fact that Christ died 

for humans in whom there was 

nothing that evoked that love,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 nners, Christ died for us" 

(Rm. 5:8). The evidence, the proof 

ofGod’s Jove is found in the death 

of His Son , Jesu s Chris t. The 

sorrow and bitterness at CaJvary 

Mountain shows us God ’s Jove. 

His divine love , because He 

fulfilled His lovely plan to save 

His creation. God ’s plan of 

salvation was finished on the 

cross, so that its effect could now 

transfer to others. Knowing God ’s 

love through the death of Christ 

must be apparent at the Lord ’s 

Table. 

Jesus' death shows us the 

value of even one lost sou l. He 

paid the price in front of God ’s 

eyes for the sins of mankind. Each 

lost soul is so important, so 

expensive because Jesus sacrificed 

His life for it. Can you irnagine the 

sheer joy in heaven over the lost 

soul that has come home? Can you 

imagine the sadness in heaven 

overthe lost soul that doesn ’ t 

come home? “ So it is not the will 

of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that one of these little ones perish" 

(M t. 18:14). Amen! It is our 

obligation, once we have received 

God ’s precious gift, to share it 

with others. Discerning the value 

of life at the Lord ’s Table helps us 

to proclaim Jesus’ death. 

My dear Choong Hyun , 

proclaiming Jesus' death is the 

only way of saving others. Why? 

Because “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that has bε: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Acts 4: 12). Amen! We 

have to procJaim the name of 

Jesus. Whoever partakes of the 

Lord ’s Supper has to proclaim His 

death. It ’s the onJy way we can 

save others. The Lord ’s Supper is a 

rerninder of the death of Christ and 

of its sacrificial character in our 

behalf, a symbol of our vital 

connection with the Lord, and a 

testirnony to His second corning. 

The Lord‘’s Supper is a means of 

inspiring the faith and love of the 

believer as he or she reflects again 

upon the wonder of the Lord ’s 

death and the fact that those who 

believe .i n Him will live 

everlastingly. Come, let us join 

together today at the Lord ’s 

Supper and proclaim His death, so 

that we can be God’s instruments 

in bringing in the lost sheep. ~ 



김성관목사 

주만흥헌 

다옴 주밑 엄교 

주의죽으섬을천확합 

(고전 11:26) 

“너희가 이 먹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001 년 2월 25일 @ 

성찬에 참여한 이들의 의무 다 집으로 돌아온 잃어버린 영혼에 

주님의 만찬은 참으로 엄숙하고도 

행복한 축복입니다. 이 만찬에서 예 

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자 

신의 죄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먹으며 이 잔을마실 때마다주 

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니라(고전 11:26)." 라는 자신이 주 

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구속과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뿐아니라 다른이들을위한것 

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의 사 

랑을받을때 그사랑을다른사람들 

에게도 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 

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단지 우리만 

을 위한 구속이 아닙니다. 그 축복은 

장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 

같은 축복을 받을 사람들까지 포함 

한 것입니다. 이제 그분의 만찬 상에 

참여하는우리에게 예수의 죽으심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목합 

시다. 

예수의죽으심의의띠 

-죄의문제 

예수의 죽으심은우리에게 죄의 문 

제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 

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를 위하여 죽으시고(고전 15:3)." 아 

멘! 예수의 죽으심은 참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께 

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진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 

태복음 1장 21절을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 

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1:21). " 주 

님의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 뱃속 

주님의만찬은션파들로 

히어금 우리를 대션히어 죽으션 주님의 

놀라운 역샤와 그를 믿는 샤람들은 

영원히 갈 것이라는 샤실을 그l억하겨l 하면셔 

그들의믿음과나량을 

감동셔켜는 도구입니다. 

에 있는아기는우리의 죄를위한아 

이라고 전해 주었고，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 

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 

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 

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 

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 

아왔느니라(벤전 1:24-25)." 라고 증 

거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는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가죄인 

이라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하 

는 것은 주님의 만찬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핵심 요소입니다. 

예수의죽으심의의미 

-죄인을위한사랑 

예수의 죽으심은 죄인을 위한 참 사 

랑입니다.모든우주만물중그어디 

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 

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는 저를 믿는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 

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아멘! 하나님의 넓은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 

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 

셨다는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습니 

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 

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아들 예 

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증거됩니 

다.갈보리산위의슬픔과고통은하 

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 

다. 그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왜냐하 

면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 

님의 사랑의 계획을 완성하셨기 때 

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은 십 

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 

서 그 효과가 이제 우리에게 전달되 

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주님의 만찬에서 분명해져야 합니 

다. 

예수의죽으심의의미 
-한영흔조차귀함 

예수의 죽으심은 잃어버 린 한 영혼 

조차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전에 

서 인간의 죄를위하여그값을치르 

셨습니다. 각각의 잃어버린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고 값비쌍니다. 왜냐 

하면 예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자 

신의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 

대한 천국에서의 더 없는 기쁨을 여 

러분들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 

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 

뭇이 아니니라(마 18:14)." 아멘! 우 

리가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을 일단 

받은 이상，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 

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주의 만 

찬 상에서 생명의 가치를 알아차리 

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죽으 

심을 전파하도록 도와줍니다. 

성찬을통한재렴의소망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예 

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 

입니다. 왜 그렇습니까?고것은 “다 

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 

문입니다(행 4:12). 아멘! 우리는 예 

수의 죽으심을 전파해야 합니다. 누 

구든지 주님의 만찬에 동참하는 자 

들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합니 

다. 그것만이 우리가 다른 이들을 구 

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 

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를 위한 그의 희생을 상기시키는 것 

이고， 주님과우리사이에있는생명 

의 연결에 대한상징이며，그분의 재 

림에 대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만찬 

은 신자들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 

여 죽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 

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감동시키는 도구입니 

다. 나오십시오. 오늘 충현의 성도들 

도 함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그 

의 죽으심을 선포하여 우리도 잃은 

양을 다시 데리고 오는데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 

다.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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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톨까지 

그 땅을 사랑하도록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동행 
하시는 하나님께 기대어 방글라데시를 
잘 다녀왔습니다. 저의 그릇이 너무 부 
족하기 에 그 곳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 
하루， 순간 순간을 저의 가난한 글로는 
다표현할수 없지만， 저의 마음속에 그 
려 두었던 잊지못할 그림들을 지금 이 
순간 다시 꺼내어 봅니다. 
먼저 사라 선교사님 이 세우신 F.F. 

Mission School에서 만난 릴루팡이 떠 
오릅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릴루팡 
이 무슬렘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까 
워 릴루팡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께 약속했습니다. 저의 말 한마디가 릴 
루팡을 개종시킬 수는 없지만 저의 기 
도가 언젠가는 릴루팡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기도합니 

다. 
이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23살의 

여교사를 만났습니다. 1996년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집에서 쫓겨난 자매는 혼자 
어렵게 대학교를 다니며 이곳에서 아이 
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자매를 보 
며 저의 배부른 믿음이 참으로 부끄러 
웠습니다. 

ll률펴l‘흩필훤훌훌싸센~ 

이 경 희 (캡라데λl 단기선교팀) 

“크리스천이세요7’하며 제게 다가왔 

던 6살 소녀 멜로디가 생각납니다. 고개 
를 끄덕이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예수 
님이 그려진 동전 크기 만한 메달을 저 

의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멜로디의 
믿음이 기독교인을 멸시하며 천대하는 
사회의 속에서도 꿋꿋이 지켜지길 기도 

합니다. 주의 아름다운 딸로서 성장하 
는 멜로디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기도합니다. 
마지막 날 공항에 가기 바로 전 한인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형제의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이 방글라데시에 온 것이 우 
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예요. 이 땅 

을 향해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거예요 이 말을 들으며 비록 저 
의 믿음과 사랑이 부족하지만 한국에 
돌아와서도 그 땅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무사히 돌아 

오게 하신 것은 앞으로 저에게 주어질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 
습니다.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 
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ii μl 감l ι llt 
τ ι t- 1 

정 현 주 (방글라데시 단기 평신도 선교사) 

12월 출국을 예정으로 준비하던 단 
기선교가 조금씩 늦어진다는 소식을 들 
었을때였다 그로인해 ， 내년일년은방 
글라데시에서 하나님과 만날 것을 기대 
했던 나의 마음이 많이 복잡해져서 하 
나님께 참 많이 물어보았다. ‘하나님， 
가야합니까? 왜 이렇게 더디 진행됩니 
까?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던 것 같았는 
데아니었나요? 
대학부 금요 철야기도회 때였다. 나 

는 여전히 ‘저는 가야합니까? 라는 기 
도제목으로 씨름하고 있었다. 그 날의 

성경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23절. 베 
드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질문 .. .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시랑하 

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내 양을먹이라) 
내가 가야하는지를 하나님께 끊임없 

이 물어보던 그 날， 나는 예수님이 나에 

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심을 알게 되 
었다. ‘현주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 
솔직히 나는 내가 방글라데시로 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생 
각했다.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어디서든지 

그 사랑으로 양을 먹이고 치면 된다는 
것이었다."무엇을 하느냐가 아닌 내 마 
음이 어떤지를 물으시는 그 분의 질문 
에 나는 내가 얼마나 일 중심적이었는 
지를 알수 있었다. 하나님께 너무큰사 
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그 사랑의 시작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은 
내가 방글라데시로 향하기 전에 나 자 
신을 먼저 온전히 알기 원하셨고 지금 
도 원하고 계신다. 그러기에 이제는 훈 
련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하루 하루가 
기대된다. 나의 연약함을드러 

선교기도회 

저16 1 7호 

내시고 만져주시는 그 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까?사역의 주인이， 

그땅을사랑하는것이，그땅을향한걸 
음이， 나로 시작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한걸음 내딛고난후， 아직도 내가자랑 
스러워질 때가많음을고백한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 

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만물의 주관자， 나를 그리고 함께 가 
는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분을 신 

뢰하며 따르는 하루 하루가 되기를 바 

란다. 방글라데시에서 만날사람들과의 
나눔을 위해 영어와 뱅갈어를 배우며 ， 

준비된 신부의 참된 기쁨을 기대한다. 

어느성도의 
아름다운선교헌금 

r충현교회 직원으로 일하면서 
오랫동안 기도로 모아온 물질을 
선교헌금으로 바친 한 성도의 펀 
지압니다) 

위 금액을 세계 선교 건축에 바 
칩니다. 적은 돈이지만 어려운 곳 
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정성을 바칩니다. 

00 。목사님， 그 동안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 
혜가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 
니다. 

윤해 균 (집사， 2교귀 
일시 : 27일(화) 18:30 

장소 :만나흘 

‘둥지’ 라는 기도모임에서 손선홍 집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손집사님이 그때 
당시 외선부에서 봉사하고 계셔서 늘 함께 외선부를 
위해 기도를 하였습니다.3년 전， 고퉁부에서의 봉사가 
4년째 되는 해였기에 새로운 부서로 옮겨야 하는 상황 
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손집사님께서는 ‘국내 

·외국인 선교부(외선부)’ 에서의 봉사를 저에게 권유하 
셨습니다. 

외선부에 들어와 제가 첫 번째로 맡은 학생들은 스 
리랑카인들이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사는 경기도 광 
주로 심방을 가서 그들의 숙소와 일하는 공장을 둘러 
보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들을 알게 되었 
고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형제들의 
순수하고 예절바른 모습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 
습니다. 또한 그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성경을 
원으면서 i념 술과 도박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모습은 저에게 참 기쁨과 보람이 되었습니 
다. 외선부를 섬기며 한국에 찾아온 외국인에게 전도 
하는 것이 선교의 또 한 가지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 

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교의 길을 저에게 보 
여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8명의 스리랑카 형제 · 자매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처음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이 어 
려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걱정했지만 그 
것은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가 
르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고， 성경공부 시간에 그 
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신앙을 통해 저의 모든 
걱정이 쓸데없는 것이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로 인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들의 모습 
을 보며 주님의 은혜를더욱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영 
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저의 작은 
섬김을 통해 더욱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마지 
막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연 외국인 형제들이 조국으로 
돌아가서도 전도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충현 성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 
다. 

대상 : 선교위원， 실행위원， 외선부교사， 
단기선교 참가자， 선교 관심자 

13기 LMTC{총회선교훈련원) 
평신도교육생모집 
교육기간 :3월 3일 -6월 23일 

교 육 비 :5만원(분할 납부 가능) 

선교파송 대S댁 : 아프리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수단， 인도 

문 의 : 선교위원회(567-9544 ， 맹rwj@unitel. co.kr) 

제3기 1년 단기 명신도 선교사 모집 
모집기간 :수시 

모집대상 : 매TC 수료자 

제출서류 : 봉사부서장 추천서 , 교구장 추천서 
사역국가 :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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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의 AJ계는 

장재 성 (청년2부) 

나의 시계위치는 현재 13시 30분! 

막 태어난 아이는 세벽 6시에 해당되고 

아침 7시 30분은 초등학교 1학년 

아침 9시는 중학교 2학년 

오전 10시 10분은 고등학교 3학년 

오전 11시는 대학생 

낮 12시는 사회 초년생 

낮 1시는 서른 

오후 3시 30분은 마혼 여덮 

오후 5시는펀 다섯 

오후 6시는 예순 

밤 8시 15분은 일흔 하나 

밤 9시는열흔다섯 

밤 10시 20분은 여든 둘 

밤 12시는 아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능 

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 

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녹 21 : 36) 

주낀흉헌 

푸르른 이야기 - 행년 1부 

나의 시계는 13 : 30분을 막 지나가고 있 
다. 예수님 재림의 때를 어느 누구도 알수 

없는 이 때에 우리들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쫓으며 바삐 움직이는 

지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게 한다 

혹시 당신의 시계는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 

니까? 

보라내가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 : 14)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눈에아무증거아니봐어도 

이 옥 렬 (청년2부) 

고등학교 시절에 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유하는 두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 
고나보고교회에나가자고밖에서 계속기다렸다. 그러나나는정중하게 거절하였다. 그후두친구중다른한친구 
가불의의 사고로죽게 되었다. 그 일도있고해서 교회에 몇 번나갔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학교대표로태 
권도를하고 있었을 때였기에 태권도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면 내가믿겠노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나의 기대와는 달리 。F무 성적도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나는 나의 창조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의 창조주가 누군가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영생에 대한 갈망하는 맘이 간절했다(전3: 11)， 그래서 뭔가를 믿어야 겠다는 맘이 있었는데 
전철 안에서 그전에 수영을 배우면서 알게된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때 교회든지， 천주교든지 나가고 싶 
은 생각이 들었던 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하고 부르섬에 응답이라도 하듯이 내 입에서 자연 
스럽게 교회에 나가고 싶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다. 며칠 뒤에 교회에서 다시 목사님을 만나 신앙에 대한 얘기를 나 
누고 소책자를 받아 읽으면서 믿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막상처음으로 믿겠다고 맘을 먹고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지만내 마음속에 반신반의 하면서 나갔다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실까? 내가 헛고생 하는 것。l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다. 의심많고 무엇하나 하려면 이리저 
리 앞 뒤 재어보고 결정하는 매우소심하고옹졸한나였기에 믿겠다고교회에 나갔지만 일단은 성경을 한번 이상 읽 
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거나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확실히 믿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 
였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교회에서 부홍회를 한다고 참석하라는 것이었다. 그 
때까지만해도부흥회에 대한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때라망설이다가참석하면 좋다는말에 순종하였다. 
긍흘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의심많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내 삶 

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라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셨다.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이다. 
그렇게 영생을 갈망하는 나에게 영생 에 대한 소망을 주셔서 그때 얼마나 기쨌는지 모른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믿음이 온 것이다 그때의 기쁨은 세상에 있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었다그리고지금도계속해서 그기쁨은 이어지고 있다. 이 기쁨때문에 지금도감사함으로신앙생활을할수 
있다. 
그 이후로믿음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고굳게 결심을했지만 어느덧나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그러면서 극 
동방송을 듣고， 각종 집회에 참석을 하고， 신앙서적을 읽으며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나의 신앙은 자라나갔다. 그런 
데 한쪽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었다. 다른 성도들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환상 
을보았다， 방언을받았다는동의 놀라운간증을하는것을봤을때 나에게는왜 이런 것이 없었는가나도그런 것이 
주어지면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할 것인데 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맘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말씀을 대할 
때에내가이런체험만을추구하는것은결코바른자세가아니라는것을깨닫게하셨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요20:29)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처음 믿을 때에 아무런 중거를 보지 못했어도 성령님이 내 마음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 
고 하나님 의 자녀로 심。}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보여 주셨고(롬1:19) ， 예수님을 통해서도 보여 주셨으며 
(요14:9) 또한선지자들을통해서 보여준셨다(녹16:29) ， 더 이상하나님이 없다라고히는어리석은자가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른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을 지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것을 알게 하셨다(전12:13) ， 
신앙생활 하는데 있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게 하시고 큰 기쁨을 주신 주님 
께내가원하는한가지는내가주님의 기쁨이 되기를원한다. 

2001 년2월25일 @ 

글 · 그림 장 민/ (minj74@jaangminn ,com) 

*벼냥끄 나타훌 ';'Itl 엉 -1치 낭는 곳 -1서 ·샘tl 션센tf는 
QJ~ 사람등-1 -꾀니다 :깅도 턴선J시다 

보고싶은별 

박진회 (청년2부) 

(1) 나몰래창가에 
소리없이앉은저별 

초롱초롱빛남은 
무엇을말함이려나 

내마음알길이 없어 
잠못이루고 

어언듯미명속에 
가리워진내 님이여 

(II) 이 생각저 생각 
별님생각에 

내마음갚은곳엔 

뿔고동소리 

끝없이부풀은 
내가슴속엔 

오늘밤도찾아와줄 
별닝생각뿐 

- 나에게 찾아온 주님에 대한 열망을 그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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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흥헌 

흥과 니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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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아이 겨울 수련회가 다가왔다. 

“00 어머니. 내일 중퉁1부 수련회인데 내일 아침 8 
시 30분까지 상가 앞으로 보내세요. 우리 아이와 함께 
교회데리고갈게요 

“고맙지만， 우리 아이는 학원 진도도 그렇고 ... 이제 
중학생이 되어서 성가대도그만해야겠어요 

그 전화를 끊고 많은 생각이 스친다. 우리 교회는 소 
년부까지는 의욕이 넘치고 찬양대도 자원학생이 많아 
오디션을 봐서 뽑을 정도인데 왜 중퉁부만 되면 찬양 
대에 학생이 줄어 지휘자 음악과장 선생님이 찬양대 
에 서 달라고학생에게 사정해야 되고，수련회 참석인 
원도줄어드는지 ... 
물론 이제 중학생이 되어 부모님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나이가 되긴 했지만 우리 부모님들 
도 회개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을 해본다. 아이들 
이 중학생만 되면 부모님들이 먼저 초조해져서 하나님 
과 교회 중심에서 학교， 학원 중심으로 마음을 옮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물론 많은 믿음 좋은신 
부모님들은그렇지 않으시겠지만. 
나의 경우도 올해 큰아들이 중둥부를 마치고 고퉁부 
로 올라간다. 부족하나마 매순간 하나님 쪽으로 선택 
하기 위한 수많은 갈둥과 영적 전쟁이 있었음을 고백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숭리하지 못할 때도 
많았지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장 3:5-6) 
어설픈 부모인 나나 남편은 우리 아이의 범사에 하 

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것이 천배 만 
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부딪히는 벽은 

새7램을소개합니마 

‘배 판 웅’ 성도를 소재합니다 

금 옥 연 (성도， 7교구) 

그리 만만치가 않다. 중학교에 들어갔다고 남들 다 보 
내는 종합학원을 보내니 학원들이 왜 주일 날 반펀성 
고사를 치르는지 학원에 몇 번 전화해 토요일로 옮겨 
달라고 사정해도 시정되지 않아 학원을 그만두어야 될 
때도 있었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담임선생님(한 
학교에 한 두분 있을 수 있는 분)을 만났을 때는 단호하 
게 하나님이 키우시는 아이니 선생님께서 걱정하지 않 
으셔도 잘 해낼 거라고 선언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취 
하지 않았던 일 퉁퉁. 물론 종합학원을 계속 다니 면 학 
교 내신이 잘 나오기 때문에 원하는 특목고에 진학하 
기가 훨씬 쉽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결단 
과 행함을 외면하시거나 모른체 하시지 않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신에서 많은 감점이 있었지만 그래 
도 원하는 고퉁학교， 원하는 과에 정확하게 합격하게 
하셨다. 
우리 아이의 길을 지도하심을 보여 주셨다. 그럼에 
도오늘도또갈퉁한다. 
꼭 다니고 싶은 영어학원에서 주일 10시에 입학 허 
가를 위한 시험이 있다고 한다. (송파， 강동구 특목고 아 
이들이 거의 다 다니는 영어학원임) 또 전화로 사정을 

해 보았지만 변경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순간에도 하나 
님은 세상에 휩쓸려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라고 하신다. 부모님의 믿음만으 

로도 자녀의 믿음만으로도 뚫고 나가기 어려운 영적 
싸움인것같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 아이들 

을 어떻게 공부시켜야겠다고 조바심을 내지말고 하나 

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시도록 우리 자녀들의 범사 
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것같다. 

lliιε멜I‘ε톨. 

11모든 끼도와 간구로 하도l 무시로 

성명 안에서 끼도하고 01를 휘하α 

7711α 구하71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ι (엠6:(8) 

1교구 남연춘 정도(여55세) 대장암 말기로 

하혈이 심해 고통중입니다. 이번 기회에 믿지 

않는 가족이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5교구 갑양녀 칭사〈여73세) 신부전증으로 관 

상동맥 절단 연결수술 후 영동세브란스 중환자 

실에 입원중이고， 정옥정 권샤〈여97) 골절 수 

술로 영동세브란스 63병동 605호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고길종 정도(남41세) 간암， 직장암， 

대장암으로 영동세브란스병원 410호실에 입원 

해 있으며 불면증과 황달 증세가 아직도 지속 

되고 있으니 꾸준한 기Dt 필요합니다. 

주닝은 항상 71도하라고 δ}셨는뎌l 당신 

자신만을 위한 71도까 그리도 많은지요， 

주님은 그 튀에 포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 성도를 워ÒH 구하라l 

저 연약한 성도틀을 워òH， 

2주간의질격 

정 선 현 (대학부 부감， 가브리엘 찬양대) 
“아내(이영순 접사)가 전도하여 가끔 예배드 

리다가 자신도 종요를 갖고 싶어서 아내 
인생의 후반부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것보다， 잘동}는 것을 찾아내어 그 분야 

에서 봉사하고헌신하는것이 자기에게 주어진은사로주님께 영광돌리는것이라는 
데 

가 믿는 하나닝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했 

다. 새가족부 집회에 참여하면서 종교 

가 아닌 하나닝을 믿는것이 생명을 얻 

는 일임을 깨닫게 되었고 마음의 명강 

을· 얻게되어 감사하다. 앞으로 열심히 

믿음쟁활하겠다” 

l검 도 연’ 성도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잠시 교회의 추일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 그후스스로성당에 다 

니며 영세까지 받았으나 어머니， 언니， 

천구들이 모두 개신교라 교회에 나오 

게 되었다. 새가족부 집회에 참석하면 

서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서 캔고 

즐겁다. 교회에 나오면서 마음이 명안 

해져서 추일에 lBt지연 안 되겠다는 결 

심이생겼다’ 

효닥정 (새가족부 통신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적어보라면 얼마든지 적을 수 있지만， 내가 잘 하는 것을 적 
으려면 그리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겸손해서 그렇기보다는 (겸손이 지나치면 교만 
이라던가) 남과 비교할 때에는 그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학부를섬기게 되어 ， 토요집회 후의 늦은 귀가를핑계로 82년부터 봉사해 오 

던 가브리엘 찬양대를 2주간 쉬게 되었습니다. 나는 주님이 쉬는 것을 허락하실 것이 
다 확신했고， 또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합리화 시켰습니다. 평소에， 주일아침에 늦잠 
을잘수만 있다면 일주일간의 피로를풀 수 있을것이라고투덜대면서도 1부 찬양대 
원에게 보내주시는 주위의 격려와 찬양대를 해야한다는 의무감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을 따라 18년간 고참 대원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꾸준히 섬겨왔던 찬양대를 쉬게 된 것 
이지요. 
그토록 오랫동안 내가 원해왔던 주일새벽의 단잠 2시간.5분씩 잘라서 자도 24번이 
나 깨었다가 또 잘 수 있는 그것을 흐뭇해하면서 웃음 지우던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 
르다는 걸 안 것은 미 련하게도 성가대를 그만 둔 지 2주일 후의 일이었습니다. 
뭔가 꼭 해야될 일을 못해 불안해하는 모습， 펀한 잠을 잔다고 느끼던 진열된 생선， 
내가 실직 당하면 하고있을 모습， 모두 나와는 상관없던 일들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었 
고， 찬양연습시간에 맞추어 새벽에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더 사 
랑못함을 안타까워하는， 대원들이 누구 할 것없이 잠자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요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 생선 좌판 위에 토막친 생선처럼 죽어있는 나는 무엇입니까7’ 
“내가 왜 여기까지 와 있지요?’ 

“정말 저에게서 일을 뺏으실 건가요?’ 

욕심이 많고， 지기도 싫어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은 셀 수 없이 많지만， 잘하는 
것 한가지 찾아볼수 없는나에게 유일하게 그중제일 괜찮다고느끼게 해 주신 것찬 
양!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평생직업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실직하려했던 기간이 2 
주일 이기가정말다행입니다.아니면평생 실직할뻔했잖아요. 
주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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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부 7'펀차보고서 

대학에 갓 입학해 의욕 넘치던 저는 사랑부가 제가 
충성할 부서라고 생각하고 친구와 함께 이 곳에서 교 
사로 섭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일대일로 맡았 
던 동명이는 10살난 자폐아였습니다. 세상을 거부하고 
자신안에만갇혀 살아가는동명이에게 제 존재를 인식 
시키기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명이와 눈조 
차 마주치지 못했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많은 
선생님들가운데서 저를찾아내고달려오는그아이의 
밝은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동명이가 어느 새 저의 
키를 훌쩍 넘어 커 버렸을 때 ， 저는 직장일로 인해 사랑 
부를떠나야했습니다. 

3년이 지나고제가다시사랑부를섬기게 된지금참 
변한 것이 많습니다. 잘울던 철부지 대학생 선생님이 
어느새 노처녀 선생님이 되었고， 성가대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분반공부도 체계화되었습니다. 예배실도 넓 
어졌고 설교말씀을 위한 도구로 컴퓨터가 사용됩니다. 
전에는 기어다니던 학생들도 이제는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그 중에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부 

안에서 나누는 사랑과 기도입니다 사랑부 선생님들은 

모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량부 안에서 사랑을 배 
운다고 ..... . 

훌훨훌훌떼 ‘깨 

쭈낀흥현 

현국학교 

일본 단끼·선교톨 다녀와셔 

김 정 근 (집사， 에바다부) 

지난 해 7월에 이어 이번 1월에도 하나님의 인도하 
심으로 일본의 오이타 지 역으로 농아인 선교를 다녀올 

수 있었다. 일 주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도착한 날 
부터 귀국하는 날까지 지속된 사역을 생각해보면 결코 
짧지만은 않았던 기간이었다. 

우리의 사역은 전도， 주일에 교회초청잔치를 마련하 
여 새신자를 만나는 일， 신앙교육， 신앙생활 상담을 통 
한 결신의 약속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수요일과 목요 
일은 조를 나누어 지난 7월에 전도받은 사람들 가정을 
심방했다. 미리 연락을 하고 준비한 심방이라， 가정마 
다 음식을 준비하여 우리들을 반겨주었다.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국경과 언어를 초월하는 은혜가 있 
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그 곳 농아인 협회의 협조 
를 얻어 수화 세미나와 연극 교류회를 가졌다. 이틀간 
약 200명의 농아인들이 참석하여 우리들과 대화의 시 
간을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모임을통하여 서로의 마 
음을 열고 대화하게 되니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관 
심을갖는사람들이 적지 않음을알게 되었다. 미리 준 
비한 전도지와 말씀으로 이틀간 열심히 전도히 며 주일 
에 교회에서 꼭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주일 아침， 함박 
눈이 내렸다. 서울을 꽁공 얼게했던 시베리아의 찬공 
기가 오이타에까지 내려온 것이었다. 이러한 악조건에 
도 불구하고 교회 좌석이 다 차는 바람에 서서 예배를 
드릴 정도였다. 할렐루야!! 
목사님 이 ‘영생의 선물’ 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시고 우리 선교단원들은 한복을 입고 특 
별찬OJ:을 드렸다. 이 날 새로 교회에 온 사람은 27명이 
었다. 100명분의 점심을 준비했지만 부족하여 선교단 
원들은 뭇밖의 금식을 하게 되었다. 단원들은 ‘먹지 않 

l맨투.1딛M되옐.파!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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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 배가 부르다’ 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 

다. 식사 후의 대화 시간동안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다. 
한국어-일본어-일본수화 세 단계의 통역을 거치는 커 
무니케이션이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 감사와 은혜가 
넙치는모습을볼수있었다. 
월요일 낮에는 김치 강습회를 개최하여 (불신자들이 

모였지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후 원하는 가 
정을 심방하여 전도하였고， 밤에는 오이타 신문사와 

농아인 협회의 협조를 얻어 한일문화교류회라는 이름 
으로 또 한차례 모임을 가졌다. 불신자들과 교회성도 
들， 그리고 우리선교단이 함께 이야기하고 찬양하며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 농아인 협회는 선교활동을 강 
력하게 반대하던 지난 해 7월과는 다르게 매우 우호적 
이었다. 화요일은 마지막 모임으로 새신자들을 만나 
결신을 약속하고 밤에는 오이타농아인 교회 에서 ’감사 
의 밤’ 을 준비하여 함께 식사하며 앞으로의 할 일에 대 
해 이야기하였다. 
떠나는날아침 ， 지금까지 우리 선교단을위해 일주 
일간차량을준비해 주며 함께 웅직여 온오이타농아 
인교회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환송을 받으며 주님 안에 
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다. 다음에는 일본의 농아인 
들을 한국에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더 좋은 
선교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 주일 
간의 쉴 틈 없는 사역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 선교지의 새신자들을 위해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바란다. 

태교 

언풋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강흥을불잡는다. 성경 중에서 한 편의 드라마나 소설 같은 책을 말하라고 한다면 ‘에스더’ 가 적당할 

것입니다. 하만’ 이라는 인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총체적인 난관을， 결단력 있는 신 

앙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에스더’ 에는 ‘하나님’ 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 

는다는 것입니다. 정말이냐구요? 믿을수 없으시연 지금부터 자세히 살피면서 읽어보 

시기바랍니다. 

중국에 사는 사촌오빠 내외가 몇달 전 귀여운 아들을 낳았다. 

우선 ‘에스더’ 의 역사적 배경은 알고 계시지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 

이 이루어지고 난 후， 예루살램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에 그대로 남아있던 유대인에 

게 벌어졌던 일이랍니다. 그러므로 에스더를 귀환시키지 않고 그대로 남기시고 또 왕 

후가 되게 하신 것은 정말로 그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도 

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그야말로 ‘남은 그루터기’ 지요. 그러 

므로 보이지 않으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즉 하나님의 

주권’ 을 기억하시면서 ‘에스더’ 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하수에로 왕， 하만， 모르드개 ， 그리고 에스더 ， 이 네 사람의 특성을 염두 

에 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성품이 빚어내는 모습들이 각각 다르답니다. 특 

히 하만은 유다 민족을 모두 죽이기 위해 은 일만 달란트를 내놓게 됩니다(3:9) . 이 돈 

은 약 95억원이나 되는 큰 액수인데， 이 재물을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귀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렇듯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자신들의 악한 목 

적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은 모든 시대마다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각 인물 

들의 특성과 행동을 자세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 곳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구요? 하만은 출애굽을 방해했던 아말핵 족속의 후손이랍니다 

(출 17:8-16, 신 25:17-19)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은왕국시대에도 계속 되없지요 

(상상15장， 대상4:43) . 이 민족적인 싸움이 지금 포로시대에도 나타난 것이랍니다. 여 

기서 아말렉은 영적으로는 마귀의 세력이나 죄를 의미하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의 싸움은 선과 악의 싸움이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인 셈이지요. 그러 

므로 마귀가 이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언제나 용기있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들을 통 

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답니다. 오늘 날에도 하나님은 용기있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모르드개와 에스더 ， 아니 예수 그리스도 

처럼 죄와 싸우는 참된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김동하목사-출표댁 지되 

어른들의 하시는 말씀을 듣자니 새언니의 태교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새언니는 견과류 음식이 아기의 지능발달에 좋다며 지속적i로 호도를 먹었는데 

외출할 때연 껍질을 까서 가방에 넣어 다니며 먹었다고 한다. 게다가 중국어가 능 

통한 데도 아기의 영어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만삭 때까지 영어학원을 다녔다. 아 

기가 태어난 후 먹을 것도 어떤 회사의 분유와 이유석이 좋은지 꽤 신경써서 조 

사 · 계획하고 선택하여 먹이고 있다고 한다. 

나의 대단했던 입덧이 끝나자 주위로부터 새언니를 비롯 태교에 열심이었던 다 

른 이들의 예， 아기의 두뇌성장과 성격발달에 좋다는 태교법 등의 정보들이 끊임 

없이 쏟아져들어왔다. 입덧과 그 이후의 육체적 피로를 견뎌가며 살림하는 것도 

힘겨 웠던 내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소식들로 다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나름대로 만족스러워 

하고있던나인데. 

‘우리 아이가 태교 태안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영어를 못하거나 학습능력이 떨어 

지연 어쩌나， 난 호도도 안먹었고 이제서야 영어학원을 다니자니 좀 늦은 감이 없 

지 않고 ... ’ 하는 근심과 아기에게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죄책감에 마음 

이 무거웠다. 

답답한 마음을 하나넘께 아뢰었다. 믿음의 친구들에게 물어도 보았다. 그러는 

중에 하나넘께서는 내게 명안함과 소망， 기도제목을 주셨다. 

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선물이자 우리 모두를 ‘너는 내 것이라’ 

: 하신 하나넘의 소유이다. 하나넘께서는 아기에 대해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 

: 을 가지고 계시며， 부모된 우리는 그 계획을 하나닝께 여쩍가며 계획의 성취 과정 

: 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아기가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넘의 소유라는 사실에 새삼 마음이 놓였고 또 

: 하나넘의 계획대로 성장해갈 것을 생각하니， 아기에 대한 나의 세상적인 욕심과 
: I 그 욕심대로 안되연 어쩌지 하는 우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하나넘의 말씀을 힘써 묵상하며 기도하연서 아기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준비 
: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위해 우리 부부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겠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넘께 감사드린다엄혜원 기^H 



. 2001 년 2월25일 주민흉현 

일 림 8 교구위원회월예회 

일시 오늘J5:'30 

1 집회헌금 S앙 선교관 5충(회의실) 

오늘 I우5부 예배시 드험니다 기도 9 이 · 미용진도회 월예회 
와 갱생으로준비하시기 "1립니다. 일시 : 3월8일(옥) ll:oo 

2 신혼가정부겨울수연회 장소 . 영01부실 

주제 .우려가가진 "1빌· 10, 경로대학교시따회 
일시 2월 28일(수l-3월 I일(옥) 일시 :3월8일(옥) 18:30 

수없부예배 후출발 정소 안냐훌， 교육판 109호 

징소 충현기도원 111 ‘ 4분기 깅AI위원회 실행위원 

3， ~펠! 왜스트리대원 모집 연석회의 

대상 ’ 안올련， 기타 연주자와 일시 ‘ 3월3일(토) 18:00 
초보도가능 징소 강A써연희성 

연릭xj ’ 이연순집써얘째34) 

4 ， 17교구농어촌용시 

일시 2월 26일(월)07:00 냄H표회 
장소 ’분당야당액외환은앵앞 

(충난예산 n싸리 교펴) 바울 1찌회월례회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 교구모임장소 

모임 2 베드로 15지회월혜회 

일시 ‘ 3월3일(토) 16:00 
1 장로월&뼈기도회 장소 ， 서올대천청역 

일시 : 26일(월)새벅기도회 후 3 요한 1 7지회 월혜회 
장소 ; 교육관 109호 일시 ‘ 오늘 19:00 

2 인수집시회 회왜벽기돼 장소 ‘ 0 1종훈집사에어1-707~뼈 

일시 : 낀일(화) 새벽기도회 후 4‘ 에스터 10지회 월얘회 
징t1 에다니훌 일시 ‘ 오늘교구모임후 

3， 교정전도회월에회 장소 복지완지하I충 

일시 오늘 15:00 5, 루디이3지회 월혜회 
g앙‘에추라기훌 일시 3월2일(금) ll:oo 

4 닝녀전도부월에회 징소 ‘ 영아부실 
일시 오늘 15:20 6 루디이 7지회 월혜회 

징소 ‘ 킬빈훌 일시 ‘ n일(화) ll:oo 
5 검새지회 월례회 g앙 대l경부해 

일시 ‘ g일(수) 수요1부예애 후 7 마리이3지회 월예회 

징소 ‘ 영야부실 일시 ‘ 3웰2일(긍) ll:oo 
6 경찰진도회입원회 장소 ， 교육관 109，호 

일시 오늘저녁예애후 

E암 정활전도회실 

7 교정진돼월례회 열뼈 
일시 오늘 15:00 

~ 에추라기훌 1 권후닝성도 

교회소씩 l 새기촉 소개 

(깅상회 정사의 모친， 1교구 힌서5구 

액)/ 14일 영세， 16일 장예 

2 박근준집시 
(박종학 집사의 부친， 깅경회 집사의 
시부， 12교구 연회구액) /21일 별 

세 ， 23일장예 

5， ~우군(유상대 안수집사， 김갱회 
씹사의 아들， 2교구)과 빅미경 앙 

(앤상써， 분홍링 써의 옐) / 3월I 
일(옥) 13:00 압구갱예딩훌 82충 
(j416.@J) 

6 조진구 권조경앵 징사， 김숙희 써 
의 아들， 10교구)과 깅급희 잉K깅상 

영 써， 박영욕 써의 옐) / 3훨 1일 
(옥) 12:00 강남예딩플라쩌(5 1 6 

4455) 

결혼 

1 오영우 군(오의일 씨， 이육자 씨의 
빨)과윤혜선 앙챔일 장로， 01 
영숙 정사의 옐， 12교구) / 3월l일 

(옥) 13:00 갈켈리훌 
2 최경민 군(최성현 생료， 최대욱 권 

사의 햄， 10교구)확조깐! 。펴조 

영호 정사l 이영찌 권사의 영) / 3 
월1일(옥) 1 5:00 갈렬리흉 

3 이권웅 군(이용슐 써， 진영자 씨의 
。뜸)과 이경신 양(이지온 안수정 

사， 갱갱자집사의 옐， ’교구) / 3월 
1 일(옥) 12:30 생북혜영훌(927-

3345) 
4 김진싱 군(깅영구 써， 홍귀자 씨의 

여들)과깅미싱 앙(김종용씨， 한희 
순 집사의 열， 5교구)/3훨2 1 일 

(쉬 13:00 공항터이널}충 

주l!흥헌팡고요빼 

주간충현에서는 업무에 지장율 주는 전화훌 통한 굉고신청과 징 | 
수기한이 지난 후의 광고스l칭을 일질 받지 않기로 하였다， 따라 | 
서 주n충현에 광고훌 신청할 부서나 성도들옹 주일부터 수요21 
부예배 전까1 A f무국에 비치된 쥐}흥현 게채 요청서 에 신청 | 
해야한다. 

2001년도상반기 수화교실 

강좌 ’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내용 ’수화단어， 회화， 찬양， 통역 

기 간 ‘ 3.4.-<í.1O 매주일오후 3:00-4:30 
신 청 . 교육국(교육관1충， 552-'(678) 

{ 새가촉올환영합니다 j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도지 번호 성영 교구 -/kL4듀T닙”니1 인도지 

157 김태용 바울 영경자(1) 167 김산옥 에스더 깅숭규(1) 

158 김수경 1 에스더 영경자(1) 168 박윤례 1 루디아 

159 김동혁 청년1부 영경자(1) 169 조정순 6 청년1부 정순영(6) 

160 j녀;Ar그디 에스더 염경자(1) 170 오길호 8 베드로 

161 손미선 11 청년2부 171 김군성 13 청년2부 

162 문정원 12 청년1부 172 김광곤 15 베드로 

163 김상호 14 베드로 이미화(14) 173 김정훈 19 고퉁부 전재민(11) 

164 마리스한스 19 청년2부 이문구(15) 174 정주윤 19 대학부 윤상준(19) 

165 최원휘 19 청년1부 이형훈(19) 175 김미정 19 대학부 

166 신소회 19 청년1부 1η 라은현 19 대학부 

영k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분은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오시기 바립니다 

111 3월 주일 및 수요빼배 기도 담당 

제 617호 

충현중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 

인 지돼가 되게 하시고， 목사님을 언 

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정결한 통 

로로사용하여주소서 . 

a 김창인 원로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붙들리게 하시고， 모 

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델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 

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 

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소서. 

a 충현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 
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 

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딩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해감으로 하나님의 거 

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소서. 

딩 충현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 

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 

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001악년도흥연경로대악 1악기 악생모집 

1 학제 연중혹서기와혹한기롤피하여춘추 2학기제로한다 

가 제 1학기 : 3. 29--6. 21 (1 2주) 

나. 제 2학기 8. 30-1 1.1 5(1 2주) 

2 교월”상 
연령 만(，()세 이상인 자로서 

71. 본교회 성도 중 지원자 
나 타교회성도중지원자 

다 지역사회거주하는주민중지원자 

3 수업시간 
주 1회 5시간 수업 매주 옥요일(충식은 교회에서 제공) 

4 등록뭘멜lJl ‘ 매학*빽기끼1 1인당 10;뼈원 

5.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 1통(교육국에 비치) 나 주민등록퉁본 I통 

다‘ 반영합판사진 1장 라 둥록tll ‘ 10 ，1뼈원 

6 서류제출기한 2001. 2. 18. -3.22 
7 제출처 교육국， 아벤훌， 경찰전도회 사무실 

| 2001년도상반기 청71감사일시 

1 대상기간 :2αn년 결산과 2001년 1월 

2 대상기관 . 각위원회~하전부서 

딛 는뼈 각전도회는전도뒤원회의강사톨 받고 군， 경칠i 교정， 실~eJ， 

이미용， 학원등특수전도희는본 감시툴수감횡깃j 

3 제출서류 

시산표(2αP년 결산， 2001 년 1월 시산핍， 금진출납부， 원장， 영 

수증 등증빙철， 시재 현금또는 예금통쟁인감 포함l 

4. 검사실시기간 2001 . 2월부터 3월 마지막 주일까지 

5 깅사실시징소 제1교육관 208호 감사위원회실(354번) 

층연복지관안내 
스포츠댄스안내 

시간 : 매주화요일 10‘00- 11:30 
수강료 1 월 4회 2만원β개월 과정) 개강일 3월 1 3일(화) 

사물놀이묘뼈 

시간 ‘ 매주목요일 10:00-1 1 :30 
수강료 월 4회 2만원β개월 과정) 개강일 3월 22일(목) 

자원봉사자모집 E때 

모집대상 정신지체인에 관심있는 모든 분 

옹시내용 작업보조， 업무보조， 프로그램 진행보조 

봉사기간 주 1회 ， 3시간， 6，개월 이상 

문의 충현복지핀，ft 564-4885, 내선 3번) 

월 일 주일예배(장로) ( 진인g수K집~I세배 수요예배 (권새 

1I m W v 1I 

4 원용철 황영일 최대원 김영길 깅광남 깅숭곤 백영기 유정자 l 

3 
11 이창호 최기홍 오정헌 남선우 이정우 황현철 한영숙 쟁은회 
18 김단용 김인관 박영식 강모용 윤성철 장철환 깅용섭 전명옥 

25 이종석 이하영 서동석 손 철 01종섭 최정남 홍혜숙 주정원 

i 13개 좋목으l견기 및 게임 
영O}부 부터 소년부 까지 죠k겨할 수 있도록 

경기 개별로1 종합점수로 시상 

충성팀 단생l 빅엔건 장로로 

2001 충현체육대회 집행위원회는 5월 1일 수도공고 운동장에서 열리게 되는 체육 
대회에 실시할 경기 및 게임 137H 종목을 확정했다. 
오전 9시부터 모여 오후 5시까지 마치게 될 체육대회의 경기 및 게임은 경기적인 
내용과게임적인 내용을적절히 조화시켜 영아부 부터 소망부까지 모두가즐겁게 참 
여할수있도록준비했다. 
각경기당시간은 20분 정도 이기에 진행요원， 도우미들의 세심한노력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위해 사전에 현장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며 각 본부의 분과에서는 수시로 현 
장을 답사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조사하며 준비해 나가고 있다. 
충성팀(7 ， 9 ， 13 , 15 교구) 단장이 박인건 장로로 바뀌었다. 이는 최명환 장로가 본 

부 봉사분과장으로 당일에도 감당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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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향자 신동자 
김연식 홍순애 
최효심 백명자 
김정신 장혜구 

맨뺀팬디 
구운 시간 g 소 

오전 7:00 본당 

" 오전 9:00 본당 

주일예빼 
m 오전 11 :00 본당 

(수화， 외국어용셔홍역 예에) 

W 오후 1 이X외국어해챔뼈) 본당 
v 오후3‘m 본당 

(생~171 ~라는예에) 

천앙예빼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빼 l오전 11 :00 II 오후 7:00 본당 
금 요 집회 오후 7:00 본당 
세액기도회 오전 5:00 본당 


